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챙김이네 평가서

시간표 작성과 관련하여

시간표 작성의원칙

--1,2학년을 공략하라

그러하다. 3,4 학년은 선거에 별 관심이 없다고 한다. 실제 수업에 들어가도 별로 경청하는

태도가 아니었다. 그러므로 2:1이나 3:1 상대나 공대, 법대, 뭐 그런데는 하나도 안 들어갔다.

말쌈이나 글쌈, 교양영어 등의 필수교양을 모두 공략하는 것도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다.

--주력단대 설정, 포기할 곳은 과감히

이번 주력단대는 그간 폐배를 거듭해왔던 이과대, 감을 잡을 수 없는 생과대, 광범위한 산포

도로 공략에 어려움이 많다고 정평이 난 공대였다. 문대는 여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
송

수업을 비교적 많이 배치했지만 세 후보가 나오는 관계로 목숨까지 걸지는 않았다. 여기서

는 삼분지 일을 최소의 목표로 삼았고, 정후보의 인품을 믿었었다. 사람이 많은 과(사회, 심

리, 영문)을 많이 들어갔으며 각 전공 기초는 대개 들어가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그렇다고

사람이 꼭 많은 것은 아니었다. 그리고 불문과 교수님들은 무섭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. (이

문제는 뒤에 가서 다시 얘기하겠다;)

생과대의 경우 수업을 많이 배치했다. 그러나 이 단대의 특성상 실습이 많고 강의 당 학생

수가 많지 않아 한 시간당 여러 곳을 들어가면 좋다. 하지만 아무리 적다하여도 전교의 평

균과 비교해 봤을 때 사람이 많으므로 절망할 건 없다.

이과대는 이과대 여휴와 여학생이 많다는 실사 결과에 따라 배치했다. 이과대는 과방보다는

여휴를 노려야 하며 특히 이과대 실사는 철저해야 하니 평소 이과대 생과 친하게 지내길 바

란다. 이는 사과대 문대 법대를 제외한 모든 단대 실사를 할 쩍에 모두 문제가 되었따.

공대의 경우 수업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한 수업 끝나고 다음 수업 시작하는 틈을 타서 각

종 리플렛과 자료집을 뿌리는 전략이 아주 유효했다. (왠지 열심히 하는 것 같기도 하고) 앞

으로 후보는 시간을 내어 공대를 방문하도록 한다.

의치의 경우 의예과의 전공기초를 배치했으며 본과의 경우 그들의 채플을 노린다. 그곳의

수업은 매시 30분에 시작한다. 간대의 경우 수업이 학년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마지막 즈

음에 네 번만 들어가도 좋다.

그리고 이번 포기한 단대는 상대, 음대, 신대 (잘 생각이 안난다. 쫌 더 있다.)하지만 의외로

상대에서 승리를 거두어 어찌된 일인지 모르겠다. 하지만 상대의 경우 수업을 아주 포기한

것은 아니었다.

챙김이 모집의 실패와 해결방안

구두로 하겠다. 사람들이 기다린다.


